
경매 실전 전문반 모집 (10명)경매 실전 전문반 모집 (10명)

8 2022년11월7일월요일농수산

밀가루대신가루쌀…전남 생산단지13곳조성
총사업비 27억4000만원전체44%비중최다…의무면적 700㏊

밀과이모작하는경우㏊당 250만원지원…전량공공비축미매입

농식품부 가루쌀생산단지집중육성…전남농협 상품개발노력

99%를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를 대체할 가루

쌀(분질미) 생산단지가 전남에서 13곳 선정되며

오는2023년까지700㏊(212만평)규모농사를짓

는다.

이가운데 11곳은650㏊규모밀농사를짓고있

는데,이모작으로가루쌀을재배할방침이다.

6일농협전남지역본부에따르면농림축산식품

부가선정한내년가루쌀생산단지39곳에전남13

곳이포함됐다.

지원자격은재배면적 50㏊이상, 참여농가 15

명이상, 출자금 1억원이상으로내건가운데전국

농업법인 40곳이 지난 8~9월신청했다. 전남에서

신청한 13곳은모두통과했다.

지역별로보면전북이 18곳으로가장많았고전

남13곳, 충남 6곳,경남2곳등이다.

이들39곳은교육컨설팅지원대상으로,육묘장

이앙기등이포함되는시설장비지원대상 11곳

가운데는전남이5곳으로가장많았다.

농식품부는 식량주권확보 정책의하나로지난

6월 가루쌀을활용한쌀가공산업활성화대책을

마련했다. 이를뒷받침하기위해내년부터가루쌀

생산단지를집중육성지원할예정이다.

2023년 생산단지 39곳을 시작으로 오는 2024

년 100곳, 2025년 150곳, 2026년 200곳까지 늘

린다.

가루쌀은기존쌀과달리물에불리지않고밀처

럼 바로 빻아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쌀이다. 단백

질,비타민등쌀의기본적인영양성분이들어있어

성장발육에좋고소화에잘된다는장점이있다. 6

월말늦이앙(10월수확)이가능해이모작에유리

하다. 기존가공시설을활용해건식제분도할수

있다.

정부는 39개 생산단지에 내년까지 2000㏊,

2026년까지는2170㏊규모의가루쌀재배의무면

적을배정했다.

전남에서선정된 8개시군의 2023년 의무면적

은총700㏊이다. 해남이225㏊로가장많고,장흥

115㏊, 무안 70㏊, 진도 70㏊, 곡성 65㏊, 보성

65, 영암 45㏊, 나주 45㏊등순이다.

이들 단지의 가루쌀 재배의향 면적은 모두

1284.8㏊였지만 곡성보성 등 8~10월 강수량이

많아수발아위험이큰지역등은의무면적이조정

됐다.

전남13개단지생산사업에는교육 컨설팅 4억

원, 시설 장비 23억4000만원 등 27억4000만원

의 사업비가 투입된다. 전국 사업비(62억원)의

44.2% 비중을 차지한다. 사업비는 국비 50%,

지방비 40% 등으로나뉘며자부담 10%가들어

간다.

농식품부는이번에지정한생산단지가가루쌀을

안정적으로재배할수있도록교육과컨설팅을제

공하고단지당최대 5억원규모의시설장비등을

지원한다.

또단지에서생산하는가루쌀을전량공공비축미

로매입하고내년전략작물직불제도입에따라가

루쌀을밀이나동계조사료와이모작하는경우에는

㏊당 250만원, 가루쌀만 재배하는 경우에는 ㏊당

100만원을지원한다.

전남농협은안정적으로쌀을수급하고 1%에불

과한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가루쌀로 만든 쌀

빵 상품개발과홍보에힘쓰고있다.

박서홍본부장은 어려운농업현실을극복하기

위해쌀소비확대에앞장서고자한다며 쌀로만

든제과제빵점이늘어나전남쌀소비가더욱확대

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.

/백희준기자bhj@kwangju.co.kr

농협전남지역본부가겨울철을앞두고축산기

자재와농기계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한현장점

검에나섰다.

농협전남지역본부는박서홍본부장등이지난

4일함평축협배합사료(TMR)공장인근농작업

현장을찾아안전사고예방활동을했다고6일밝

혔다.

이날박본부장은방문한축산농가에작업전후

에농기계점검을생활화하고작업현장에사람이

나위험한물건이있는지주의해달라고당부했다.

작업때헐렁한복장은되도록입지않고각반으

로소매와발목부근을단단히조여줘야사고를예

방할수있다. 덮개등안전장치가있는농기계를

사용하면사고위험을줄일수있다.

또사고가일어나면신속하게조처를할수있도

록 2인이상작업을해야한다. 도로주행때는주

행속도와교통신호를준수하는것도중요하다고

전남농협측은강조했다.

행정안전부통계에따르면지난2020년축산기

자재농기계사고는1269건이발생해823명이목

숨을잃거나다쳤다. 점심이후인정오부터오후 3

시사이,작업후복귀하는오후6시부터밤9시사

이가주요발생시각이었다.

박본부장은 농기계안전사고는본인은물론가

족에게도큰정신적재산적피해를줄수있다며

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전후 농기계 점검과

작업중안전수칙을꼭준수하길바란다고당부했

다. /백희준기자bhj@kwangju.co.kr

박서홍(오른쪽)농협전남지역본부장이지난4일함평축협인근축산작업장을찾아안전점검을하고

있다. <전남농협제공>

겨울철축산농가농기계안전사고예방점검

북광주농협(조합장구상봉맨왼쪽)은최근광주시북구본촌동본점대강당에서70세이상원로조합원75명

을대상으로무병장수를기원하는 장수사진을찍어줬다.북광주농협은지난2020년부터해마다100여명의

조합원촬영을지원하고있다. <농협광주본부제공>

농식품부 인상폭최소화요청

낙농가와유업계가올해원유(原乳)기본가격을

당49원인상하기로하면서유제품, 빵가격이줄줄이

오를것으로보인다.

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낙농진흥회는

우유원유기본가격을 당999원으로올려연말까지

적용하기로결정했다.

기본가격은 당49원올리고,올해의경우원유가

인상이늦게결정된점을고려해 당 3원추가로지

급하기로해실질적으로는 당52원오르게됐다.

이번인상폭은지난 2013년원유가격연동제도입

이후두번째로큰규모다.

원유가격이큰폭으로오르면서국산원유를사용

하는우유제품의가격인상이불가피해졌다.

업계에서는과거원윳값이 당21원올랐을때우

유가격이150∼200원오른점을고려하면이번에우

유가격이500원안팎으로오를수있다고보고있다.

이럴경우현재 1 2700원대인마시는우유소비

자가격은 3000원을넘게된다. 또빵, 아이스크림등

의가격상승으로이어질수있고커피전문점에선우

유를넣은음료값이오를가능성도크다.

앞서남양유업,매일유업등유업체들은유제품가

격을올해만두차례인상했고스타벅스코리아,커피

빈등커피전문점대다수도올해가격을올렸는데업

계에서는가격조정이더이어질것으로보고있다.

김정욱농식품부축산정책국장은 여러식품가격에

영향을미치는흰우유가격은덜인상하고가공제품

의경우추가적인인상을자제하면서인상폭을최소

화하도록요청하고있다고밝혔다. /연합뉴스

우유원유가격리터당52원인상…유제품 빵가격줄줄이오를듯

장수기원 사진에건강새겨요

농협전남본부 현장점검


